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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움받아 이나경씀
	작가프로필
	부안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자라, 오랜 시간 병원과 치매센터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건강을 보살펴온 동화작가입니다. 매일 걷는 산책길에서 만나는 패랭이꽃과 다알리아, 그리고 소소한 텃밭을 가꾸며 자연이 전하는 작은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손주들에게는 상냥하고 명쾌한 '깔끔정리' 할머니이자 친구로 통합니다. 기본과 상식이 깃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성실하게 쌓아온 삶의 온기대로 어린이들의 마음에 싹을 틔우는 단정하고 어여쁜 동화를 짓고 있습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1장: 인당수 다이빙은 거절합니다!
	바람이 쌩쌩! 파도가 출렁! “바다에 뛰어들면 쌀 삼백 석을 주겠소!” 뱃사람들의 말에 청이가 당차게 외쳤어요. “희생은 거절해요! 내 삶은 내가 지켜요!” 청이는 휙 돌아서서 어디론가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2장: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3장: AI와 함께 꿈을 키워요
	4장: 혼자 남은 심 봉사의 눈물
	5장: 심 봉사의 위대한 결심!
	6장: 디지털 센터로 달려가요!
	7장: AI 음성 비서와 친구가 되다
	8장: 스스로 살아가는 힘
	9장: 당당하게 다시 만난 부녀
	10장: 따로 또 같이, 진짜 행복!


